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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동 기상청장, 논산 딸기 농가 및 딸기연구소 방문
- 기상기후자료 및 위험기상정보 적극 제공 의지 밝혀

  유희동 기상청장은 4월 17일(수), 국민 과일로 부상한 딸기의 주산지인 

충남 논산의 딸기 생산 농가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를 방문했다.

  최근 서민 과일인 사과와 배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산 과일 중 딸기

의 매출이 많아졌다(대형마트 3사 기준). 딸기는 재배법 개선과 품종 개

량 등으로 현재는 11∼12월부터 4~5월까지 출하되고 있다.

  올겨울(’23년 12월∼’24년 3월) 날씨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

량을 기록하였고, 일사량과 일조시간도 평년보다 적었다. 특히, 2월의 강

수일수는 13일로 평년보다 8일이 많았다.

  

  유 청장은 논산 딸기 농가와 딸기연구소를 방문하고 “기후변화로 농사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농산물 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는 연구소에 

기상기후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라며 지원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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